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과 관련된 염려·걱정에 정신을 
쏟게 되면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뺏긴다고 
한다. 인지능력을 판단하는 뇌는 일정한 공간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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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결연아동을 위한 결연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결연아동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장학생의 
장학금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PSS Statistics2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실
시하고, 장학생과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성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
과 아동이 장학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와 어제의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스러
기장학금 수혜에 대해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 그리고 어제의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연아동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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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urvey and analysis of 249 children of the Fragment Love 
Sharing Society to find out the impact of the association program on childre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Statistics 23 program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larship 
students and scholarship management institutions, an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impa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larship students and the scholarship management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of scholarships, the higher the 
level of career proficiency and yesterday's happiness, and the more satisfied the child is with the 
benefits of the crumb scholarship, the higher the sense of self-respect, career maturity, and 
yesterday's happiness. Based on these findings, support measures were discussed for children with 
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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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 공간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들어
서게 되면 그만큼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리를 쓰
지 못하는 셈이다[1]. 이처럼 빈곤은 삶의 가치를 성취
할 수 있는 ‘능력’이 박탈된 것으로 무엇보다 다차원적 
박탈이라는 표현으로는 어린이 빈곤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어린이 빈곤은 성장, 신체와 정신의 건강, 인지 발
달, 정서와 사회심리적 발달, 학습과 교육에 모두 영향
을 미친다[2]. 아동이 성장하며 경험하는 빈곤은 아동기
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 등 모든 영역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는 점에서 성인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3][4]. 빈곤한 경제상황은 부모의 정서적 안녕
과 부부 혹은 부모-자녀 관계, 가족과정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와 같은 가족과정의 영향력
이 궁극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다[5-7]. 빈곤의 세대 간 대물림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아동들의 다양한 발달 산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
화될 수 있기에 빈곤아동들의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성
장발달을 위해서 학업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아동복
지서비스가 예방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8].

봉천동 달동네에서 시작된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국
내의 자생 NGO기관으로 1986년 출범 당시부터 빈곤 
환경의 아동들의 능력의 향상과 공평한 기회의 제공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깨닫고, 1988년부터 빈
곤 환경 속 아동 교육을 위한 ‘어린이 장학금’ 사업을 시
작하였다. 현재의 형태와 유사한 아동결연은 국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 (Save the Children)이 1932
년, 플랜(Plan)이 1937년에 시작했다. 하지만, 자국 빈
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결연의 역사는 1910년
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지금과 같은 개발도상국 아동 
결연을 통한 NGO의 후원금 모금은 2차 세계대전을 계
기로 더욱 확대되었다[3][10].

아동결연 프로그램은 모금이 이루어지는 후원자와 
결연아동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NGO 사이
에서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아동 
결연 프로그램의 긴 역사를 통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동 결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매우 미진하다[10].

이전의 결연후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후
원자나 기관을 중심으로 결연후원의 지속이나 중단에 
대한 연구[11-13], 후원만족도에 대한 연구[14][15], 

결연사업의 지원개선방안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
구[15-17]가 진행되었으며, 아동 혹은 대상자를 수혜자
로만 보는 인식이 강하다. 

후원자들 또한 직접적인 수혜자와 연계되는 아동 결
연프로그램을 선호하는데. 개인 후원자들이 아동 결연
을 선호하는 이유는 심리적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결연'은 기본적으로 일대일의 인간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관계성은 물리적,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 대상에 대한 무관심.을 줄이는 데 일조한다[10][18]. 
특히 후원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아동의 감사 서신이나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보고서는 개인 후원자들의 만족
도를 높이고 장기간 후원을 가능하게 한다[11][19]. 다
른 프로그램보다 더 잦은 빈도로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
공하는 아동 결연 프로그램은 후원자의 심리적 만족도
를 극대화함으로써 결연 기간을 지속시킨다[10]. 부스
러기사랑나눔회의 후원자들도 아동들의 결연을 지속적
으로 하는 이유가 직접적인 아동들에 대한 교류가 가능
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야기한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매년 선발되는 신규 결연 장학생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장학아동과 양육자를 만나왔고, 한 번 장학생으로 선정
된 아동의 가정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아동들이 경
제적·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졸
업하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매월 장학금을 지원해 왔
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장학 결연사업은 결연 아동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장학생으로, 그리고 후원금을 결
연장학금으로 명명하며 아동이 권리의 중심에서 자신
의 삶의 주체로 꿈을 키우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어져왔다. 맥도넬 (McDonnell& McDonnell 1994)이 
실시한 영향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연 아동이 비
결연 아동보다 웰빙 (Well-being) 지수가 높으며 그 
차이는 결연 직후가 가장 크다고 한다[10]. 이와 같이 
결연 후원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에 지난 22
년 동안 9,000여명의 아동에게 지속해 온 부스러기사
랑나눔회의 장학 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
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후원가족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전달되는 장학금이 결연 장학아동과 그 가정에는 어떠
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실
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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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를 통해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결연아동의 생

활실태를 살펴보고 추후 장학생 지원 계획 수립에 활용
될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장학생의 다양한 지
원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첫째, 부스러기 결연 장학생의 박탈지수는 수급아동
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장학아동의 장학금 만족도는 자아존중감, 진로
성숙도, 공동체 의식, 행복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장학금 외 후원자로부터 선물과 물품지원을 받
는 아동과 받지 못하는 아동 간의 차이가 있는가?

넷째, 장학생으로서의 만족도는 자아존중감, 진로성
숙도, 공동체 의식, 행복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가?

다섯째,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성은 자아존중감, 진로
성숙도, 공동체 의식, 행복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장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8월 9일까지 장학생 322명에게  
우편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되지 않
은 설문지 73부를 제외하고 249부의 자료를 최종분석
에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일부 0~8세의 항목에 해당되는 
영역과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항
을 사용하였다. 일부 설문 문항은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결연아동에게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2.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수여받고 있는 장학금의 

종류, 중간관리기관의 종류, 세대가구 유형, 세대경제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2.2 결연장학생 만족도

결연장학생 만족도는 현재 받는 장학금에 대한 만족
도 정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2.3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성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성은 ‘여러분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장학 담당선생님은 여러분이 고민이 
있을 때 잘 들어주시나요?’, ‘여러분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장학 담당선생님을 대할 때 마음이 편
안합니까?’, ‘여러분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장학담당선생님은 우리 집 사정을 잘 알고 계신 것 같
습니까?’, ‘여러분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장
학담당선생님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4가지 문항을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4 자기표현
자기표현 척도는 2018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

조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타인과의 대화
에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5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상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측
정하였다.

2.6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18개 문항으로 측정하여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한 의식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
사하였다. 아동들의 진로와 관련된 생각과 진로성숙도
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척도
로 구성하였다.

2.7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2018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친구를 잘 돕
는지, 양보할 줄 아는지, 이웃을 돕거나 봉사활동을 하
는지,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잘 지키는지 등의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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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으로 구성되며, 4점척도로 측정하였다.

2.8 어제행복정도
아동의 행복감을 파악하기 위해서 OECD에서 권고

하는 웰빙 측정 방식인 어제의 행복정도, 어제의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정도, 요즘 삶에 만족하는 정도중 어
제의 행복정도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23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기술통계분석,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장학생의 장학
금에 대한 만족도, 장학기관과의 관계성과 발달 산물 
지표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
하고, 각 발달 산물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아동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아동은 249명이었으나 응답항목에 따라 그 수
가 일부 달랐다. 성별은 남자 45.4%로 여자 53.6%보다 
8.2%낮았다. 연령은 초등학교 고학년(11~13세)이 
21.8%, 중학교(14~16세) 42.8%, 고등학교(17~19세)
가 35.4%를 차지했다. 아동의 결연장학금을 신청하고 
연계한 장학관리기관은 지역아동센터가 75.5%, 사회복
지관이 10.4%로 결연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을 
주요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아동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아동의 가구유형은 [표 2]와 같다. 한부모 가
정이 59.5%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중 모자가정은 45.3%, 부자가정은 14.2%이었다. 조손
가정의 아동도 11.4%로 나타났으며, 아동세대, 또는 생
활시설거주와 친인척에 의한 보호 아동도 소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유형은 수급가구가 63.2%로 
과반수이상의 아동이 수급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9%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아동의 가구유형

1 희망장학금은 학교활동, 여가 등 아동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 꿈장학금은 특정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전반
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3 건강장학금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에게 치료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구분 사례수 %

[전체] 249 100

성별

남자 115 46.4

여자 133 53.6

계 248 100

연령

11~13 53 21.8

14~16 105 42.8

17~19 86 35.4
계 243 100

장학금 
종류

희망1 167 76.6

꿈2 42 19.3

건강3 9 4.1

계 218 100

중간관리
기관 
종류

지역아동센터 182 75.5

복지관 25 10.4

자활센터 7 2.9

학교 및 교육청 9 3.7

건강가정지원센터 외 18 7.4

계 241 100

구분 사례수 %

세대
가구
유형

부모가정 61 24.7

한부모
부자가정 35 14.2

모자가정 112 45.3

조손가정 28 11.4

아동세대 1 0.4

생활시설거주 5 2.0

친인척 5 2.0

계 247 100

세대
경제
유형

수급
가구

생계급여 일반 95 38.5

생계급여 조건부 22 8.9

보장시설 생계급여 4 1.6

기타수급 35 14.2

차상위계층 81 32.8

기타 저소득 10 4.0

계 23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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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종합실태조사와의 박탈지수 비교결과
아동의 결핍실태에 대한 문항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

면, 아동종합실태조사의 9-17세 아동에게 아동결핍지
수를 산출한 결과 부스러기장학아동은 35.4%로 일반아
동 29.5%보다는 높았지만, 수급아동 70.5%는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주목해 볼 점은 아동 가정의 물리적인 
환경 여건으로,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없다’는 항목에서도 부스러기 장학아동의 가정의 환경
적인 결핍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들이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없다’는 항목에서도 부스러기 장학
아동은 환경적인 결핍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은 아이들의 관계 결핍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친구들은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와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의 기회가 없다’는 점도 장
학아동이 제일 결핍이 높았다. 

표 3. 아동박탈지수

문항 일반
가구

부스러기
장학생

수급
가구

하루에 세끼를 먹지 못한다. 6.8 42.6 19.5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
하고 있지 않다. 7.6 30.5 24.1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없다. 11.2 39.8 37.8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
는 조용한 공간이 없다.

6.4 30.5 25.9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13.5 54.2 38.9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기회가 없다. 12.8 44.6 43.0

아동결핍지수 29.5 35.4 70.5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해외로 가족 여
행을 다녀오지 못했다. 64.5 91.2 87.1 

3. 결연장학금이 장학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3.1 장학금만족도
장학금에 대한 아동들의 만족도는 4점 척도로 조사하

였으며 최소값이 2, 최대값이 4로 나타났다. 평균이 
3.66, 표준편차가 .491, 왜도가 -.893, 첨도가 -.694로 
나타났다. 장학아동의 ‘장학금 만족도’와 발달 산물 지
표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아존중
감’(.176, p<.01), ‘진로성숙도’(.159, p<.05), ‘어제 행
복했던 정도’(.132, p<.05)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
다. 즉, 장학금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어제 행복했던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
다. 반면에 가족의 돈 문제를 걱정하는 정도(-.144, 
p<.05)와는 부적(-) 상관을 보여 장학금에 만족하는 아
동일수록 가정의 경제상황을 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장학금 만족도는 성별, 연령, 지원받은 기간
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4. 장학금 만족도의 상관분석

성별 연령 지원받은 
기간

장학금 
만족도 

성별 1

연령 -.081 1

지원받은 기간 -.052 .409** 1

장학금 만족도 -.067 .007 -.051 1

자아존중감 -.120 -.088 -.029 .176**

진로성숙도 .006 .178** .088 .159*

돈 문제 걱정 .039 .050 .015 -.144*

어제 행복정도 -.108 -.157* -.017 .132*

p*<.05, p**<.01

3.2 1년간 장학금 외 선물과 물품지원여부
지난 1년간 장학금 외에 후원자로부터 선물이나 물품

지원을 받은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비교하기 위하
여 t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는 두 집단의 병결 경험
률을 비교한 결과이다. 후원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 
있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병결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051, p<.05). 

표 5. 선물과 물품 지원여부에 따른 병결 경험률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예 0.49 0.885

2.051 0.041*

아니오 0.27 0.74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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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과 [표 7]은 각각 아동의 주관적 경제수준과 가
족의 돈 문제로 인한 걱정 정도에서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선물 받은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가정 경제수준에는 같이 차이가 
없었으나(t=-.856, p>.05), 후원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가족의 돈 문제로 인
한 걱정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2.862, 
p<.01).

표 6. 선물과 물품 지원여부에 따른 주관적 경제수준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예 2.78 0.760

-0.856 0.393
아니오 2.87 0.810

표 7. 선물과 물품 지원여부에 따른 가족의 돈 문제로 인한 걱
정정도 차이

3.3 부스러기 장학생으로서의 만족도
아동이 부스러기 장학생으로서 만족하는 정도와 발

달 산물 지표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부스러기 장학생으로서의 만족도는 자아존중감(.161, 
p<.05), 진로성숙도(.235, p<.01), 공동체의식(.316, 
p<.01), 어제 행복정도(.156, p<.05)와 정적(+)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즉, 장학생으로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 어제 
행복했던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한편, 부스러기장
학생 만족도는 성별, 연령, 지원받은 기간과는 상관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부스러기 장학생 만족도의 상관분석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부스러기와 관련된 봉사활동, 
졸업생모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아동과 그렇
지 않은 아동을 비교하기 위하여 t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공동체의식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표 9]와 
같다. 졸업이후 봉사활동 참여 의사가 있는 아동이 그
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공동체의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t=2.383, p<.05). 반면에 졸업 후 활동에 참여하겠다
는 의사는 경제적 지표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10]은 두 집단의 주관적 경제수준 차이를 비교
한 것이고, [표 11]는 가족의 돈 문제로 인한 걱정 정도
의 차이를 비교한 것으로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졸업 후 참여여부에 따른 공동체의식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예 3.38 0.475

2.383 0.018*

아니오 3.05 0.690
p*<.05

표 10. 졸업 후 참여여부에 따른 주관적 경제수준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예 2.74 0.849

-1.411 0.160
아니오 3.07 0.730

표 11. 졸업 후 참여여부에 따른 가족의 돈 문제로 인한 걱정 
정도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예 2.05 0.501

0.891 0.375
아니오 1.93 0.475

3.4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성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성의 기초통계 결과는 [표 12]

와 같다. 최소값은 1.75, 최대값은 4로 나타났으며, 평
균은 3.44, 표준편차는 .498, 왜도는 -.495, 첨도는 
-.216이었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예 1.90 0.503

-2.862 0.005**

아니오 2.07 0.397
p**<.01

성별 연령 지원받은 
기간

장학생 
만족도 

성별 1

연령 -0.081 1

지원받은 기간 -0.052 0.409** 1

장학생 만족도 0.015 0.097 0.024 1

자아존중감 -0.120 -0.088 -0.029 0.161*

진로성숙도 0.006 0.178** 0.088 0.235**

공동체의식 0.110 0.077 0.041 0.316**

어제 행복정도 -0.108 -0.157* -0.017 0.156*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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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성 빈도분석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75 4 3.44 0.498 -0.495 -0.216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성과  발달 산물 지표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장학관리기관과의 관
계성은 자기표현(.168, p<.01), 자아존중감(.231, 
p<.01), 진로성숙도(.258, p<.01), 공동체의식(.246, 
p<.01), 어제 행복 정도(.230,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가 좋은 아동일수록 
자기표현을 잘하고,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공동체의
식, 어제 행복하다고 느낀 정도가 높았다. 한편 아동이 
가족의 돈 문제를 걱정하는 정도(-.213, p<.01)는 부적
(-) 상관을 보여, 장학관리기관 관계가 좋은 장학생일수
록 가족의 돈 문제를 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학관리기관과의 관계성은 성별, 연령과는 유의한 상관
이 없었으나, 지원받은 기간이 길수록(.155, p<.01) 장
학관리기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성의 상관분석

성별 연령 지원받은 
기간

장학관리
기관 관계성

성별 1

연령 -0.081 1

지원받은 기간 -0.052 0.409** 1
장학관리기관 

관계성 0.030 0.034 0.155** 1

자기표현 0.035 -0.032 -0.106 0.168**

자아존중감 -0.120 -0.088 -0.029 0.231**

진로성숙도 0.006 0.178** 0.088 0.258**

공동체의식 0.110 0.077 0.041 0.246**

돈 문제 걱정 0.039 0.050 0.015 -0.213**

어제 행복 정도 -0.108 -0.157* -0.017 0.230**

p*<.05, p**<.01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성이 발달 산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성이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설명력(R2)은 .092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F=3.358, p<.01). 회귀분석 결과 
장학관리기관과의 원만한 관계가 자기표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32, p<.001). 통제

변수 중에는 꿈장학금을 받는 학생들(β=.161, p<.05)
이 다른 장학생들에 비해 자기표현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설명력(R2)은 .075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595, p<.05)  장학관리기
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241, p<.001).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설명력(R2)은 .138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5.079, p<.001) 장학관리기
관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였다(β
=.322, p<.001).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성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설명력(R2)은 .09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453, p<.01) 장학관리
기관의 관계가 공동체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β=.265, p<.001).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성이 어제 행복 정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설명
력(R2)은 .1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4.308, p<.001). 회귀분석 결과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어제 행복하다고 느낀 정도가 유의하
게 높았다(β=.246, p<.001). 통제변수 중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어제 행복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경향이 높
았다(β=-.221, p<.01).

표 14.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성이 발달산물지표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통제변수
/독립변수 b S.E. β

자
기
표
현

통제변수
성별 0.040 0.071 0.038
연령 0.000 0.017 -0.002

장학금 종류_꿈 0.219 0.094 0.161*

장학금 종류_건강 0.034 0.185 0.013
지원받은 기간 -0.002 0.001 -0.125

독립변수 

장학관리기관 관계성 .252 .074 .232***

R2 0.092
Adj R2 0.065

F값 3.358**

자
아
존

통제변수

성별 -0.068 0.073 -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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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제언

후원자들이 후원 여부와 후원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아닌 궁극적인 목적과 가
치라고 한다[10][20]. 결연 후원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

향 또한 아이들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결연아동
에 대한 설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장학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자아
존중감, 진로성숙도, 어제 행복했던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장학금에 만족하는 아동일수록 가정의 경제상
황을 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년간 장학금 외 선물과 물품 지원여부를 살펴
본 결과 후원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 있는 아동이 그
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가족의 돈 문제로 인한 걱정의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장학생으로서 높은 만족
도를 보일수록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 어
제 행복했던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가 좋을수
록 아동이 가족의 돈 문제를 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지원 기간이 길수록 장학관리기관과 좋은 관계
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학관리기관과의 
원만한 관계는 자기표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아
존중감과 진로성숙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장학관리기관의 관계가 공동체 의식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며,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어제 행복하다고 느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성은 중요
한 요소로 보여지는데, 이는 전국에 있는 장학생들의 
결연 장학금을 장학관리기관을 통해 관리하는 결연후
원금 프로세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장학관
리기관은 지역아동센터(75.5%), 사회복지관(10.4%) 순
으로 대부분의 장학생은 사회복지기관의 장학 담당선
생님을 통해 결연후원금을 신청하고 연계하고 있으며, 
결연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에는 연 2회 전국에 있는 장
학 담당선생님 간담회를 진행하고 상반기·하반기 성장
보고서를 받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표
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하여 장학 담당선생님이 꾸준히 
장학금과 장학생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
스러기사랑나눔회 일대일 아동결연프로그램에 대해 이
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
다. 이러한 장학 담당선생님은 장학아동을 실질적으로 
돕는 역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장학생들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중
감

연령 -0.025 0.018 -0.110
장학금 종류_꿈 0.118 0.096 0.088

장학금 종류_건강 -0.016 0.203 -0.006

지원받은 기간 0.000 0.001 -0.022
독립변수 

장학관리기관 
관계성 0.266 0.077 0.241***

R2 0.075
Adj R2 0.046

F값 2.595*

진
로
성
숙
도

통제변수
성별 0.020 0.047 0.030
연령 0.020 0.011 0.135

장학금 종류_꿈 0.070 0.061 0.078
장학금 종류_건강 -0.022 0.120 -0.013

지원받은 기간 0.000 0.001 -0.005
독립변수 

장학관리기관 관계성 0.227 0.048 0.322***

R2 0.138
Adj R2 0.111

F값 5.079***

공
동
체
의
식 

통제변수
성별 .119 .071 .115
연령 .029 .018 .125

장학금 종류_꿈 .028 .094 .020
장학금 종류_건강 .151 .213 .050

지원받은 기간 -.001 .001 -.042
독립변수 

장학관리기관 관계성 .283 .074 .265***

R2 .096
Adj R2 .068

F값 3.453**

어
제
행
복
정
도

통제변수
성별 -.129 .118 -.074
연령 -.086 .029 -.221**

장학금 종류_꿈 .138 .157 .060
장학금 종류_건강 -.191 .310 -.042

지원받은 기간 .000 .002 .014
독립변수 

장학관리기관 관계성 .477 .122 .264***

R2 .115
Adj R2 .088

F값 4.30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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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들의 장학금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에서 아
동들의 장학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그리고 어제의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장학금으로 가정 경제에 대한 걱정이 덜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들이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결
연장학금이 아동들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다
는 점에서 빈곤의 악순환의 굴레를 조금이나마 덜어주
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통해 제언하고 싶은 점은 아동들의 스트레스 요
인 중 특별히 가정의 경제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
에 대한 아동들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장기적이며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첫째, 무엇보다 아동들의 물질적인 결핍과 환경적인 
결핍이 나아가 아동의 관계에 대한 결핍으로 이어져 정
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특히 경험에 대한 결핍 중에 가족과의 여행과 같이 
특정적으로 결핍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물질
적인 결핍의 부분이 관계적인 결핍과 함께 주관적인 결
핍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아동들의 기
본적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가정환경 외 대안적인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이 부스러기장학금 수혜에 대해 만족할수
록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 그리고 어제의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점이었다. 결연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종
합실태조사와 비교하였을 때도 일반 아동에 비해 건강
성을 보이는 영역으로 장학금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기에 결연아동에게 장학생
으로서의 존중과 함께 장학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장학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와 어제의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스러기 
결연아동이 수급아동보다도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진로계획에 대한 진로결정이었다. 아동들의 진로 경험
을 위한 지원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쩨, 결연아동의 장학관리기관과의 관계가 매우 중
요하기 때문에 장학 담당선생님이 결연장학생에 대해 

잘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진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결연 장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비결연장학생 간 차이에 대
해서는 알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집단 간 비교연구 
등을 통해 결연프로그램이 장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측정하고 그 영향을 해석하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연령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동이 분포하
고 있어 연령에 따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
고, 청소년기 특성상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층면접이나 종단연
구가 필요하다.

셋째, 향후에는 효율적인 결연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
럼 장학금만족도, 장학기관과의 관계에 따라 발달산물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나오는지 심층적인 규명을 하여 더욱 적합한 결
연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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